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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기 가련한 이가 부르짖자 주님께서 들으시어 모든 곤경에서 그를 구원하셨네” (시편 34,7). 

우리 캘리포니아의 가톨릭 주교들은  그리스도의 양 떼의 목자로서 우리 가운데로 이주한 

형제자매인 여러분들에게 심화되는 고통을 보고 듣고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시기에 우리와 

우리 어머니 이신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당신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불법체류자와 이주민 가족에 대한 대량 추방 및 급습을 하려는 위협은 우리 교구들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모든 사람의 신성한 존엄성을 굳게 믿고있으니, 우리는 이 불안한 

시기에 우리의 이주 형제자매, 가족 여러분과 함께 연대하고 동행하기로 약속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영적으로 인도하고, 정보와 자원을 모으고, 여러분의 존엄성과 가족의 단합을 위해 

계속 옹호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이민 시스템은 망가져 있습니다. 남부 국경에서의 혼란이 계속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의 시민들과 이 축복받은 땅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평화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정책이 제정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공감과 배려를 반영해야 하며, 심각한 범죄자에 대한 유예 

조치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폭력적이고 빈곤한 나라에서 피하여 온 사람들과 어린이들의 

권리를 적절히 고려해야 합니다. 

 

발생할 수 있는 정확한 문제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캘리포니아 전역의 가톨릭 

자선단체(Catholic Charities)는 질문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는 지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가톨릭 주교들의 웹사이트에 도 더 많은 정보가 

입수되는대로 계속해서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모범을 따라 (루카 10,34) 우리 가톨릭 공동체는 우리 중에서 가장 취약한 

이웃에게 연민을 베풀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당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를 구현하며 

외롭고 길을 잃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안식처가 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달루페의 

성모님께서 후안 디에고 성인에게 그가 하느님의 형상과 모습을 지녔음을 상기시켰듯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과 내일도 상기시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며, 

민족이나 출신 국가와 관계없이 하느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모습이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대변하길 바랍니다. 

 

이 날은 과달루페의 성모님의 축일이며,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성모님께서는 연민, 보호, 사랑의 궁극적인 모성적 모범이시며, 후안 디에고 성인에게 

테페약(Tepeyac) 언덕에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No estoy yo aquí, que soy tu madre?” “내가 여기 없느냐, 네 어머니인 내가?  

“너는 내 그늘 아래, 보호 안에 있지 않느냐? 나는 너의 기쁨의 근원이 아니냐?   

“너는 내 망토 안, 내 품안에 있지 않느냐? 

“무엇이 더 필요 하냐? 그 밖의 어떤 것도 너를 걱정시키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Nican 

Mopohua). 

 

우리는 여러분을 아메리카의 수호 성인이신 과달루페의 성모님의 마음에 맡깁니다. 여러분이 

성모님의 모성적 망토 안에서 위안을 찾기를 바라며, 그분의 존재와 중재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태도가 자비롭고 겸손하게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